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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의 효과

Mediating effec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이소원*, 김보영** 박충길***

Sowon Lee*, Boyoung Kim**, Chung Kil Park***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 및 상호문화감수성의 관계

를 탐색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일 개지역의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임의응답 및 중도탈락을 제외한 108명을 최종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과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r=.572, p<.001). 상호문화
감수성과 다문화수용성(r=.650, p<.001), 다문화 인식(r=.456, p<.001)과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도 상호문화감수성의 매개 효과가 있었다. 즉,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

성 간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은 0.188-0.554의 범위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에 대한 제

고와 더불어 상호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 상호문화감수성, 간호대학생

Abstract Aim(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in multiculturalism,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improving multicultural awareness as health care workers in the future.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35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one region, and 108 students, excluding random 
responses and dropouts, were the final subjects for analysi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ediation effects were test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s. The results 
confirm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r=.572, p<.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utual cultural sensitivity, multicultural acceptance (r=.650, p<.001) 
and multicultural awareness (r=.456, p<.001)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mutual cultural sensitivity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s a resu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tercultural sensitivity ranged from 0.188 to 0.554, and the 95% confidence interval did not include 0; thus, 
indirect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order to increase multicultura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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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 국가로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대부분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2010

년 이후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

의 자료에 따르면 매해 1-20만명 씩 유입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 국가

로 변화하면서 한국은 사회, 문화, 의료, 복지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2]. 특히 외국

인 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간호 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

라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한 후 대상자에게 맞는

간호나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다[3]. 또한 해외 관광객,

비즈니스, 의료관광 등 병원에서 의료인력이 외국인을

치료하거나 간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타 문

화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다문화 인식은 우리 사회안에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며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 이

해하는 것을 말한다[4]. 다문화에서 인식이 중요한 이유

는 인식은 태도를 결정하며 한 번 형성된 인식은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5]. 2015년부터 교육부는 다문

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

으며 다양성 수용 및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6]. 그러나 대부분 다문화

학생들을 주류문화에 동화시켜 한국의 일반학생이 되

도록 교육하는데 비중을 두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다문화와 관련한 교육에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7,8].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

으며 다문화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수

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문

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

는 다문화 대상자의 신념이나 가치를 이해하고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때

문에 중요하다[6]. 2022년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인 환자 수는 24.8만명으로 2021년 대비 70.1%가 증가

했다[9]. 이와 더불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체류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을 하도록 법

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0]. 따라서 다양한 문화

적 배경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만족스러운 간호서비

스를 제공하고 문화나 언어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

시키는데 다문화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중요한 역할

을 한다[11].

다문화 인식과 더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다문

화 수용성은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

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민

족이나 인종이 함께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12].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나와 다른 문화나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거나 협력하려는 태도[13]로도 볼

수 있으며 다른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

람을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14]등으로 정의 내리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으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있던 사람들

의 유입이 적었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는 것을 어려워하며 이로 인한 학교 및 사회생활 등에

서의 부적응을 보고한다[15].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

하는 태도[16], 시민의식의 발달 수준[17], 다문화인에

대한 접촉이나 매체 또는 교육[18]등 다양한 요인이 다

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의 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아닌 한국문화에 동화

시키는데 목적도 있으므로 다문화 교육이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이거나 억압적인 논리로 작용하

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19]. 기존의 다문화와 관련한 대

다수의 연구가 다문화 인식이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9] 교육부 통계에서도 코로나19 이전

까지 꾸준히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를 확

인할 수 있다[20].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더

이상 단일문화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특

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 및 수용성은

향후 다문화 인식 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한 의료관광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이 한

국을 방문하고 병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에[9] 교육현장 못지않게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생으

로서가 아닌 향후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특성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919-926, Sept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921 -

나아가 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지식적인 이해가 아닌 정

서적 공감 및 수용의 개념으로서 상호문화감수성 및 다

문화 수용성의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는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을 갖는다.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

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에게 표면적이거

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다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등의 변화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기관에도 외국인 환자수

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분야에서 다문화에 대

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가 중요하다[3].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

문화감수성의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간호대학생이 간

호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C학교와 G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선

행연구등을 고려하여 효과의 크기를 0.15,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0.95로 계산했을 때 107명이 필요하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135명이었으며 임의응답방지

를 위한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

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이 27명으로 최종분석대상은 108

명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15일부터 5

월 26일까지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다문화인식 척도

다문화 인식은 Prak[21]이 개발한 다문화 인식 도구

로, 총 15문항이며 인지적, 의식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im[22]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80이었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으

로 확인되었다.

2)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

다문화수용성은 Min 등[13]이 개발한 도구를 Ahn등

[23]한 개정한 도구로 총 35개 문항, 6점 척도이다. 하

위영역은 다양성차원, 관계성차원, 보편성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Ahn등[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4였으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이었다.

3) 상호문화감수성 척도

상호문화감수성은 Chen & Starosta[24]의 도구를 바

탕으로 Jang[25]이 한국어 버전으로 개발한 도구이다.

총 17문항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상호작용

향유도’,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작용주의도’, ‘상호작용

참여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의 요인

별 신뢰도는 .82-.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

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60-.86으로 나타

났다.

4. 자료분석

본 자료분석은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

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학과의 특성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

히 많아 참여자의 93.5%인 101명이 여성이었다. 참여자

의 72.2%인 78명이 무교로 확인되었다. 매체에서 외국

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

전체의 91.7%인 9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14.8%인

16명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활동 경험(있음-52명(48.1%), 없

음-56(51.9%))과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있음-62(57.4

%), 없음-46(42.6%)), 해외여행의 경험(있음-62(57.4%),

없음-46(42.6%))은 경험유무의 큰 차이가 없었다. 다문

화 교육에 대한 경험은 93.5%인 101명이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교과목이 42명(41.6%), 교과목 외

는 59명(58.4%)이었으며 중학교 및 그 이전은 48명(47.

5%), 고등학교 33명(32.7%), 대학교가 20명(19.8%)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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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 및 표준

편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요인은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화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126.92±16.29, 대화 경험이 없는 집단은

120.70±12.85으로 집단의 차이는 –2.137(p=.035)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성 항목 N(%)
다문화수용성
M±SD t/F(p)

성별
남 7(6.5) 124.17±14.19 -0.13

(.990)여 101(93.5) 124.25±15.28

종교
없음 78(72.2) 124.51±13.96 -.004

(.997)있음 30(27.8) 124.52±15.24

외국인,

이주민

관련매체

일주일에

1회 이상
16(14.8) 130.88±13.13

1.51

(.216)

1개월에

1회 이상
62(57.5) 123.34±16.25

1년에 1회

이상
21(19.4) 120.95±14.41

본 적없다 9(8.3) 126.63±8.33

외국인과

활동참여

없음 56(51.9) 123.07±14.41 -.836

(.405)있음 52(48.1) 125.53±15.98

외국인과

대화경험

없음 46(42.6) 120.70±12.85 -2.137

(.035)있음 62(57.4) 126.92±16.29

해외여행

경험

없음 46(42.6) 123.69±13.05 -.246

(.806)있음 62(57.4) 124.48±16.06

다문화

교육여부

있다 101(93.5) 124.90±15.25 1.863

(.065)없다 7(6.5) 113.17±8.30

다문화

교육

교과목 42(41.6) 126.71±16.71 1.01

(.316)교과목외 59(58.4) 123.61±16.60

다문화

교육경험

중학교 및

그 이전
48(47.5) 124.65±17.17

0.17

(.845)고등학교 33(32.7) 124.21±13.33

대학교 20(19.8) 126.65±13.81

표 1. 일반적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 척도간 상관관계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 상호문화 감

수성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

인되었다(r=.572, p<.001). 상호문화감수성과 다문화수

용성(r=.650, p<.001), 다문화 인식(r=.456, p<.001)과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 상호문화감수성

다문화 인식 .572*** .456***

다문화 수용성 .650***

표 2. 변인간 상관분석결과
Table 2. Correlation

3.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

화감수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

서 상호문화 감수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다. 그 결과는 표3과 표 4와 같

다.

1단계에서 다문화 인식은 상호문화감수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고(β=.57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2.7%였다. 2단계에서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수용성

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45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0.8%였다. 마지막 단계

에서 다문화 인식과 상호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수

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함이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β=.348, p<.001)과 상

호문화 감수성(β=.491, p<.001)은 모두 다문화 수용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모형의 설명

력은 51.8%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다문화

인식척도의 표준화계수가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

소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2단계에서는 β=.456

(p<.001)이었던 값이 3단계에서는 β=.348(p<.001)로

감소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표준화계수

값 역시 감소하고 있어 상호문화감수성의 매개효과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였

는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각 효과의 유의성은 확

인하기 위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총효과, 직업효과와 간접효

과를 확인한 결과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

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상호문화감수성은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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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분석 결과
Table 3. Mediation analysis using PROCESS Macro

β SE t p R2 F(p)

1 단계 0.572 0.127 7.149 <.001 0.327
51.107

(<.001)

2 단계 0.456 0.783 5.255 <.001 0.208
27.62

(<.001)

3

단

계

다문화

인식
0.348 0.121 4.551 <.001

0.518
55.917

(<.001)상호문화

감수성
0.491 0.135 6.417 <.001

 
표 4. 매개분석 효과검증
Table 4. Verifying the bootstrapping mediation effect

Effect SE LLCI ULCI t p

T o t a l

Effect
0.907 0.127 0.655 1.159 7.149 <.001

D i r e c t

Effect
0.552 0.121 0.311 0.792 4.551 <.001

Indirect

Effect
0.355 0.093 0.188 0.554

그림 1. 매개분석 모형
Figure 1. Path diagram of mediation analysis

Ⅳ. 논의

간호사는 돌봄 속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만나며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의 비율이 증가하

고 있는 한국에서 간호사는 다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감수

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 대화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문화 수용성은 그 개념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으며 여

러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인

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이

들을 수용하는 태도나 인식으로 볼 수 있다[26]. 과거의

선행연구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27]. 다문화 수용성은 국외

연구를 고려했을 때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나 해외방

문 또는 거주 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거

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고 다문화 수용

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있다[28,29].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

고 있어 다른 문화에 속한 외국인 등과의 대화는 다양

한 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해외

여행에 대한 경험이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학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심리적요인, 다문화 관련 요인, 이

념성향등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

이 젊을수록,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신뢰나 공

공신뢰가 높을수록, 단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0-32].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노동시장에서의

참여율 등이 낮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나 이민자와의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보

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성

별 등 인구학적 특성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

았는데 소득의 경우 표집집단구성이 대학생으로 특정

집단에 밀집되어 있거나 소득이 본인의 소득보다 가구

소득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매체접촉 및 다문화

교육여부 등에 있어서도 실제 설문 대상자의 직접경험

이 아닌 간접경험이거나 지식전달로서의 교육이기 때

문일 것으로 보여진다[7,8]. 인구학적 특성에서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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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에 유일하게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요소가 외국

인과의 대화여부였던 점으로 볼 때 다문화 수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이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이는 향후 다양한 문화적 환경의 대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간호대학생이 키워야할 다

문화 역량으로 보여지며 다문화 교육 및 교과목 구성

등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문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감

수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상호문화감수성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인

식과 상호문화감수성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상호문화감

수성은 다문화 감수성, 문화간 감수성 등 다양한 용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는 방향

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발전시키는 능력[24]이라고 하였

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타문화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 상호문화 감수성이

낮을 경우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편견을 갖기 쉬우며 차별적인 시선을 갖게 될

수 있다[[33]. 따라서 다양한 언어나 문화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또한 상호문화감수성을

높이거나 다문화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전달중심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변화도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진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위한 효과

적인 접근방향으로 상호문화주의에서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간호학 뿐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33-35]. 우

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했던 서구의 국가들에

서는 간호교과과정내에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36,37]. 한국에서도 최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일회

성의 교육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대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특성을 반영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8-40]. 이러

한 노력은 외국인의 증가, 의료관광 등이 증가하는 한

국의 의료환경에서 다문화 역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역

량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로서 설문만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자 특성에 따른 심층적인 정보를 탐색하거나 분석

하는데 제한적이며 참여자 다수가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여부 등에 따른 특성의 차이 등은 확

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외국인과의 경험여부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차이

가 보였다는 점과 상호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인식과 수

용성의 관계로 볼 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거나 이해하

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간

호대학생에게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 대상 조사연구

이기 때문에 다문화를 가진 구성원의 상황이나 생각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할 수 있

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운영 및 개편 등을 위한 논의

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의 관계에서 상호문

화감수성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시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과의 접

촉경험여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의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하였으며 상호문화감수성이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수

용성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에 있어 문화적 감수

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적용이 되어 향후 다문화 건강대상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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